
더위 극복하기 

여러분, 무더운 날씨로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가요? 일본의 양지답게 미야자키현의 

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. 일본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이겨내기 

위하여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하우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리빙 인 

미야자키에서는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과 아이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드리고자 

합니다. 

 

[물뿌리기] 

주택지에서는 저녁이 되면 지면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합니다. 이것은 

‘우치미즈’라고 해서 일본의 전통적인 더위 나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 물이 증발하면 

지면에서 열을 빼앗아, 주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. 또 젖은 지면은 온도가 올라 가기 

어렵고 그 위를 부는 바람도 기온이 떨어져 시원해집니다.  

또, 더운 낮이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뿌리면 효과가 나타납니다. 전기를 

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람을 쐐는 방법입니다. 

 

[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아이템을 준비한다.] 

일본의 양지인 미야자키현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손 뽑히는 것은, 부채입니다. 손으로 

부채질하여 바람을 쐐기 위한 도구입니다. 대나무에 종이와 천을 바른 것이 

전통입니다만, 플라스틱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축제 등 이벤트에 가면 무료로 

나눠주는 부채도 있습니다. 접부채도 부채와 같은 모양으로 일본의 여름을 쾌적하게 

보내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습니다. 접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

최근에는 소형의 휴대형 선풍기를 손에 들거나, 목에 걸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보이곤 

합니다. 

 

[종소리로 시원함을 느낀다] 

경치라는 것은 범종의 작은 모양의 종입니다. 불교와 함께 들어와 본래는 악귀를 쫓기 

위한 도구였습니다. 현재는 여름의 풍물 시로서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집의 처마 

끝에다 장식합니다.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소리가 나서 시원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. 

금속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, 유리로 만든 것은 경쾌한 음색이 

특징이며 보는것 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

조금이나마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셨나요? 덥다고 해서 실내에서 에어컨만 쐐고 

있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. 여름의 대표음식인 ‘장어’를 먹고,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

극복해 봅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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